
신문 속 사진 읽기

August 2020  www.yonhapimazine.com  I  175  174  I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

운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지면에

서 종종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본다. 때로는 깨어난 개구리가 없

으면 ‘꿩 대신 닭’이라고, 개울가 버

들강아지 사진으로 대신했다.

여기 여름철만 되면 어김없이 지면을 장

식하는 삼계탕 사진(사진1)이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지난 7월 7일 취재된 

사진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봉사자들과 고려아연 직원들

이 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삼계탕을 포장하

는 행사다. 행사 주최자인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아이디어가 돋

보인다.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음식으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선택했다. 행사가 열린 날이 소서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소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포장 행사 보도 자료는 

취재 데스크의 눈길을 끌 만했다. 넉넉하게 삶아진 삼계탕을 포

장 용기에 담는 자원봉사자들과 고려아연 직원들의 훈훈함도 

느껴진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포장 용기에 ‘초복(初

伏) 맞이 삼계탕 나눔’이라고 행사의 목적을 적어 놓았다. 올해 

초복 날인 7월 16일을 앞두고 미리 사진 행사를 마련한 듯 보인

다. 대략 일주일을 남겨 둔 시점이니 

조금 이른 감도 있다. 하지만 행사일

이 소서이기 때문에 시의성 면에서 

그리 과해 보이지 않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삼계탕은 복날을 앞

둔 무더위 스케치 사진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다. 24절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절기보다 더 절기 같은 초복·중복·말복의 삼복(

三伏) 날이 되면 삼계탕은 그 주요 모델로 자태를 뽐낸다. 

서울 종로구 서촌의 대표적인 삼계탕 맛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도 마찬가지다. 매년 복날이면 어김없이 취재되는 사진들이다. 

과거 삼계탕보다 더 대표적이었던 여름 보양식은 보신탕이었

다. 그러나 전국 591만 가구가 856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반려견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제 보신탕은 삼복더위 스케치 모

델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점점 사라져 가는 보신탕집처럼, 보

신탕을 소재로 한 스케치 사진(사진2)도 어느새 슬그머니 자취

를 감췄다. 시대의 변화가 신문 지면의 계절 스케치 사진으로도 

나타난 것이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날을 24절기라

고 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 여름 더위의 시작인 소

서(小暑),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 큰 눈이 온다는 

대설(大雪) 등 계절의 구분을 위해 만든 것이 절기다.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절기를 사전에서는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로 풀어 놓고 

있다. 농사를 지을 때 유용한 시간표와도 같기 때문일 것이다. 농

부들은 청명(淸明)인 4월 5일 또는 6일(양력)이 되면 한 해 농사 

준비를 시작한다. 망종(芒種, 5월 21일 또는 22일)은 씨 뿌리기 좋

은 때로 구분한다. 

농부만큼이나 절기에 민감한 직업이 있다. 바로 사진기자다. 앞

에서 말했듯이 절기가 계절을 구분해 주는 만큼 이에 맞춰 신문 

지면에 쓸 다양한 계절 스케치 사진을 취재해야 한다. 사진을 통

해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어쩌면 사진을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정

확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만든다는 표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처럼 과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진을 찍어 낸다

는 뜻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지나 봄볕이 따스한 경칩(驚蟄, 3월 5

일 또는 6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자연 현

상으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다른 절기들에 비해 이날만은 아

주 구체적으로 개구리의 출현을 못 박아 놓았다. 난감한 일이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내리면 눈 내린다고, 추우면 한파라고, 더

우면 무더위라며 찍는 것이 계절 스케치다. 스케치 사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찍을 수는 없다. 꽃이 피고, 장마가 지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 그곳을 찾아가 실재 현상을 기자의 

시선으로 찍으면 된다. 하지만 금방 깨어난 개구리를 찾는 것은 

삼계탕과 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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